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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치따는 적당한 시기

	 
	  고치를 따는데 적당한 시기는 익은누에를 올린 후 섶중 보호온도에 따라 다르나 누에가 고치짓기를 마치고 번데기가 되어 피부색이 갈색으로 완전히 굳어진 때이다.
  봄이나 늦가을 누에때와 같이 온도가 낮으면(21~24℃) 누에를 올린 후 7~8일만에 고치따기를 하고 여름이나 초가을 누에때와 같이 온도가 높으면(25~28℃) 6~7일만에 고치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 때 간이잠실에서 누에를 올린 후 보온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낮의 온도는 22℃이상을 유지하나 밤의 온도가 15℃내외가 될 때는 고치따는 시기를 1~2일 정도 늦추는 것이 좋다.

	 
	표 1. 고치따기의 위험시기
보 호 온 도

위 험 기 간

26.7℃
21.1
15.6
21.1℃ 3일간~이후 15.6℃
21.1℃ 2일간~이후 15.6℃
3일 12시간 ~ 4일 12시간
4일 12시간 ~ 6일
8일 ~ 10일
6일 12시간 ~ 8일
7일 12시간 ~ 9일 12시간 



	 
	 
	 
	 
	 
	 

	 
	  만약 완전히 번데기가 되지 않았거나 번데기가 되어도 피부색이 연한 황색으로 굳지 않았을 때 고치따기를 하거나 고치따기를 할 때 거칠게 다루면 고치속의 번데기가 터져서 속물든 고치가 된다.
  그러므로 고치따기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일찍 올린 누에와 늦게 올린 누에가 지은 고치를 절개하여 번데기가 된 상태를 확인한 후 적당한 시기에 고치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고치따기

	 
	  고치따기 작업은 먼저 볼족이 상하지 않게 주의하여 섶을 해체하고 죽은 누에, 속 죽은고치, 얇은고치 등을 볼족에서 집어내어 소독통에 넣거나 한곳에 모아 모두 불에 소각하여 누에병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또한 볼족에서 속 죽은고치, 얇은고치 등의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고치를 따고 견면채취기로 풀솜 제거작업을 할때에 고치속의 번데기가 터지고 죽은 고치로 인하여 정상고치에도 물이 들게 되어 물든고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수견 견면채취기로 고치따기 작업을 할 때에는 회전섶(구형)의 고치따기, 풀솜제거, 볼족청소의 3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속 죽은고치, 얇은고치 등을 고치따기 작업 전에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자동수견 견면채취기

	 
	  이 기계는 회전섶(구형)의 고치따기, 견면제거, 볼족청소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률적인 기계로서 양잠 농가에서 인력으로 고치따기를 하는 작업방식에 비하여 작업능률은 8.5배 이상이며, 소요 경비도 60%이상이 절감된다.
  따라서 대규모 양잠농가나 소규모 양잠농가도 부락단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표 2. 자동수견 견면채취기의 작업능률 및 소요경비
구 분

작 업 능 률

소 요 경 비


인력수견, 풀솜제거, 볼족청소
자동 수견 견면 채취기

(상자/시간)
0.32
2.73

(%)
100
853

(원/상자)
3.059
1.103

(%)
100
  36



	 
	 
	 
	 
	 
	 

	 
	4. 고치 고르기

	 
	  고치를 딴 후에 풀솜을 베껴낸 고치는 고치고르기를 해야 한다. 상견 이외의 이상견이나 하견 같은 것은 되도록 빨리 출하를 하여 쉬파리 구데기가 나오거나 고치속의 죽은 누에의 병원이 퍼질 위험을 없애야 한다. 고치따기부터 출하까지 바쁜 시기에 이상견이 많으면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누에사육, 누에올리기 때에 방역 등의 관리에 힘써서 이상견이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치고르기의 기준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쌍고치 외에 중견, 등외견, 하견으로 구분하며 여러 이상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중 견 : 경미한 물든고치(고치 겉표면의 1/6이하가 물든고치)
  나. 등외견 : 물든고치, 섶자리고치, 기형고치.
  다. 하 견 : 얇은고치, 구멍고치, 속 죽은고치, 끝 얇은고치, 기타 실켜기에 부적당한 고치.
  라. 쌍고치 : 두 마리 이상의 누에가 공동으로 만든 고치

	 
	 
	 
	 
	 
	 

	 
	5. 이상고치가 생기는 원인

	 
	 
	가. 내부물든고치

	 
	 
	누에되기가 나빴을 때, 또는 고치따기가 너무 빨랐을 때에 생기기 쉽다.

	 
	 
	 
	 
	 
	 

	 
	 
	나. 외부 물든고치

	 
	 
	  누에가 실을 토해 고치를 짓고 있을 때, 또는 다 지은 고치에 다른 익은누에가 배설한 오줌, 똥, 그리고 죽은누에의 썩은 물이 고치층 외부에 묻어서 더럽혀진 고치로 누에를 베게 올리거나 누에를 올릴 때에 사용되는 섶이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다. 섶자리 고치

	 
	 
	  회전섶에서는 별로 생기지 않으나 섶이 나쁘거나 덜익은 누에를 올렸을 때 그리고 고온가습 하에서 고치를 짓게 되면 많이 생긴다.

	 
	 
	 
	 
	 
	 

	 
	 
	라. 기형고치

	 
	 
	  고치가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니고 비뚤어졌으며 고치끝이 뾰족해진 것으로 누에되기가 나쁘고 섶이 좋지 않으면 생기기 쉽다.

	 
	 
	 
	 
	 
	 

	 
	 
	마. 얇은고치

	 
	 
	  고치층 전체가 얇은 고치로 누에되기가 나쁘면 많이 나오며 고치속에서 누에가 죽은 고치는 거의 대부분이 이 고치이다.

	 
	 
	 
	 
	 
	 

	 
	 
	바. 구멍고치

	 
	 
	  누에품종에 연유되는 수도 있으나 현재 장려되고 있는 누에품종에는 이런 것이 없으며 주로 쉬파리 구더기가 고치층을 뚫고 나와서 생기는 고치가 많다.

	 
	 
	 
	 
	 
	 

	 
	 
	사. 쌍고치

	 
	 
	  너무 지나치게 익은누에를 올렸거나 누에올리기 두수의 밀도가 높을 때, 고치지을 장소가 좁은 섶을 사용했을 때, 누에가 실을 토해 고치를 지을 때에 고온다습하면 많이 생긴다. 

	 
	 
	 
	 
	 
	 

	 
	 
	아. 끝빠진 고치

	 
	 
	  고치의 중앙 즉 허리부분은 보통고치와 다름이 없으나 고치의 한쪽 또는 양쪽 끝이 아주 얇은 고치로 숫고치보다는 암고치가 많으며 누에를 올렸을 때에 저온건조가 이런 고치를 많게 하는 원인이 된다. 덜익은 누에를 올렸을 때 그리고 누에가 고치를 지을때에 고온다습한 환경이면 많이 생긴다.

	 
	 
	 
	 
	 
	 

	 
	 
	자. 푸석고치

	 
	 
	  이것은 누에품종에 연유되는 경우가 많으나 누에가 고치를 지을 동안에 고온건조가 원인이 된다.

	 
	 
	 
	 
	 
	 

	 
	 
	차. 이중층고치

	 
	 
	  이것은 품종에 따라서 생기는 수도 있으나 주로 누에가 실을 토해 고치를 지을때에 온·습도가 급격히 변한다거나 바람이 세거나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에 생기기 쉽다.

	 
	 
	 
	 
	 
	 

	 
	참 고 문 헌

	 
	 

	 
	농촌진흥청. 2000. 기능성 양잠. 표준영농교본-95.
__________. 1991. 생력양잠기술. 표준영농교본-74.
__________. 1989. 새 잠업기술과. 경영.

	 
	 
	 
	 
	 
	 


